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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각종 매체를 통해 원어민이 발음한 영어에 노출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학습

해도 영어의 모음체계를 학습하는 일은 여전히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쉽지 않다. 특히, 7개

의 단모음을 변별하여 사용하는 한국어 화자들에게 영어의 일부 모음 쌍들의 변별은 여전

히 청취 및 발화에서 모두 어려운 문제이다(양병곤, 2010; Yang 2020, 202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영어학습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대

학에서 발음 관련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의를 통해 한국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발음의 향상을 경험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영어의 전설

모음에 대하여 현재의 제한된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 교육의 방법을 수정

하면서 가장 좋은 발음 교육 모델을 찾아보려 한다.

교육효과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발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실험집단으

로, 일반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원어민이 발화한 읽기자료를 4회 들려 주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험집

단의 학생들에게는 음성학적 사실에 기반한 모음들의 조음적, 청음적 특성들을 교육하고 다

양한 음성자료를 활용하여 반복적인 청취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영어의 모든 모음들과 

자음들에 대해 진행하였으나 교육 전과 교육 후 읽기를 통해 확보된 자료 중 네 개의 전설

모음([i], [ɪ], [ɛ], [æ])들의 음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서는 교육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집단에서는 여학생들에게서 중모음[ɛ]와 저모음[æ]의 변별도가 유

의미한 정도에 가깝게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제안하고자 한다. 2절에

서는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영어모음에 대한 사실과 한국어 화자들의 영어모음 발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집중해서 기술한다. 3절에서는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실험참

여자, 교육방법,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 결과를 기술통계와 분석통계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결과를 논의하고 교육방법의 개선을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2. 연구의 배경  

2.1. 영어모음 체계의 특성 

영어의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며 미국영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ə/를 포함

하여 단모음 12개와 이중모음 3개로 모음체계를 기술한다(Ogden, 2017; Yavaş, 2020). 대략 

자연언어의 절반 정도가 5개의 단모음으로 모음체계를 구성하고 3개에서 9개의 단모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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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모음체계를 가진 언어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O’Grady et al., 2010, p. 303), 영어

의 모음체계가 영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영

어의 발음 교육과 관련된 학습서들도 아래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어 학습자들이 구별하

기 어려워하는 모음 쌍들을 중심으로 영어의 모음을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다(Cook, 2017; 

Dale & Poms, 2005; Mojsin, 2016 등). 이는 7개의 단모음을 음소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어

의 화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모음의 쌍들을 청취 및 발화에서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김지연, 2021; 양병곤, 2010; Lee & 

Rhee, 2019; Yang, 1996, 2010, 2022 등). 

(1) 영어 학습자들에게 구별이 어려운 모음 쌍 

    a. [i]와 [ɪ]  

    b. [ɛ]와 [æ] 

    c. [u]와 [ʊ]

    d. [ɔ]와 [ɑ]

이 중 a와 b는 전설모음, c와 d는 후설모음이며 a와 c는 긴장모음-이완모음의 쌍이고 b

와 d는 중모음-저모음의 쌍이다. 이 연구에서는 발음 교육의 효과를 a와 b의 쌍, 즉 전설모

음의 두 쌍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모음들의 조음적, 음향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이후 한국어 화자들이 이 모음들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

인해 본다.  

2.1.1. 전설 고모음 쌍: 긴장모음 [i]와 이완모음 [ɪ]

이 두 모음의 차이는 긴장모음이 더 높은 혀의 위치를 보이고, 더 길게 실현되며, 조음

과 관련된 근육의 긴장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기술된다(Yavaş, 2020, p. 81). 덧붙여 긴장모

음 [i]는 혀가 더 전진하고(Carr, 2013, p. 22), 살짝 이중모음화한다고도 기술된다(Giegerich, 

1992, p. 72). 중등영어교육에서는 이 두 모음의 차이를 길이에 비중을 두어 설명하고 있으

나 혀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Peterson and Barney (1952)의 

음향분석 이후, 영어모음의 변별성은 혀의 위치에 따른 포먼트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길이는 모음의 변별에 보조적인 음향 단서로 기능한다(Hillenbrand et al., 

1995; Hillenbrand & Clark, 2000). 모음의 길이는 모음의 내재적인 속성 뿐 아니라 강세의 

유무, 단어 내 위치, 그리고 후행 자음의 유무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Crystal & 

House, 1988) 모음의 변별에 부가적인 단서는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렵

다. Leung et al. (2016)은 영어의 긴장모음-이완모음의 음향적 차이 중 제2포먼트와 길이는 

제1포먼트에 비해서 화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두 모음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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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혀의 위치, 즉 혀의 높이에 의해서 변별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그 교육의 효과는 제

1포먼트의 차이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되는 두 모음의 포

먼트 측정 결과이다. 

(2) 긴장모음 [i]와 이완모음 [ɪ]의 포먼트 차이 (Hz, 여성 모국어 화자)

F1 F2

[i] [ɪ] [i] [ɪ]

Peterson & Barney, 1952 310 430 2790 2480

Yang, 1996 390 466 2826 2373

Yavaş, 2020 300 430 2800 2500

포먼트 값 자체는 화자, 방언, 측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긴장모음 [i]와 이

완모음 [ɪ]의 포먼트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제1포먼트

의 경우 적게는 50Hz 정도에서 많게는 130Hz까지, 제2포먼트의 경우 300Hz에서 450Hz 범

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두 모음의 음가를 구별하여 학습한다면 그 결과로 두 모음의 

포먼트 구조가 다르게 실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1.2. 중-저모음: 중모음 [ɛ]와 저모음 [æ]

이 두 모음은 중모음과 저모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혀의 높이에 의해서 구별

된다. 다만 두 모음 발화시 혀의 높낮이는 방언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Fridland et al., 

2014). 저모음 [æ]는 이완모음임에도 길게 실현된다고 보고되며(Yavaş, 2020, p. 82), 이러한 

길이의 차이는 두 모음의 변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Hillenbrand & Clark, 

2000). 그러나 고모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혀의 높이에 따른 포먼트의 차이가 가장 주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3) 중모음 [ɛ]와 저모음 [æ]의 포먼트 차이 (Hz, 여성 모국어 화자)

F1 F2

[ɛ] [æ] [ɛ] [æ]

Peterson & Barney, 1952 610 860 2330 2050

Yang, 1996 631 825 2244 2059

Yavaş, 2020 600 860 2350 2050

제1포먼트의 경우 대략 200Hz에서 250Hz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제2포먼트의 경우 

200Hz에서 300Hz 사이의 차이를 보인다. 절대적인 수치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ɛ]가 [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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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제1포먼트는 낮고 제2포먼트는 높다는 것으로 두 모음이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2.2.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전설모음 학습

앞서 기술한 두 쌍의 모음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한국인에게 어렵다는 것은 청취 및 

발화 실험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는 Yang (1996)에서 영어모음 체계와 한국어 모

음체계를 음성적으로 비교한 것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영어의 [i]와 [ɪ], [ɛ]와 [æ]의 

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모음이 각각 하나뿐이라서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이 모음들을 변별

하는 것이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Yang (2010)은 영어의 고모음에서 긴장성에 

의해 변별되는 [i]와 [ɪ], [u]와 [ʊ] 모음에 대한 한국어 화자와 미국영어 화자의 음향적 특성

을 분석하여 각 쌍의 음향적 차이, 즉 포먼트 구조에서 보이는 차이가 미국영어 화자에게서

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나타나나 한국어 화자에게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였다. 양병곤(2010) 

역시 [i]와 [ɪ], [ɛ]와 [æ]의 구별이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청취 및 발화에서 모두 어렵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또한 Flege et al. (1997)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경우 음가의 차이보다는 

길이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렇게 다른 음향 단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Han et 

al. (2011)은 한국어 화자가 발화한 [i]와 [ɪ]의 변별이 한국어 화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우

나, 오히려 원어민 화자에게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 이주경과 이연우(2011) 역시 원어민이 

발화한 [i]와 [ɪ]를 한국어 화자가 변별할 때에도(정답률 40%, 38.3%), 그리고 한국어 화자가 

발화한 [i]와 [ɪ]를 원어민이 변별할 때에도(정답률 28.96%, 59.58%)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

음을 보였다. 다만, 학습수준이 높은 일부 화자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

였다. Lee and Rhee (2019)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화를 분석하여 높은 수준의 학습자

들(Level 4-5)만이 유의미한 음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였다. 김지은(2017) 역시 

상위그룹의 참여자들만이 [i]와 [ɪ], 그리고 [ɛ]와 [æ]의 발화에서 유의미한 음가의 차이를 만

들어 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모음 음소를 변별하는 것

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고 그 교육의 효과는 어

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김지은(2007)은 [i]와 [ɪ], 그리고 [ɛ]와 [æ]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국어 화자 세 명에게 2주 동안 매일 1~2시간 조음 훈련을 실시한 결과 모음의 음

가를 구별하여 발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양병곤 (2015)은 1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주간 주당 2회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두세번 따라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모음을 학습시키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발화 및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지연(2021)은 영어발음 관련 과목을 수강한 12명의 발음에 향상이 있

다고 보고하였으나 모음뿐 아니라 자음, 그리고 강세, 리듬, 억양까지 포괄한 평가에 기초하

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모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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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음 수업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발음 수업을 소규모로 진

행하고 개인별 지도를 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은 분명해 보이나 이는 

일부 대학의 전공수업으로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수업으로 진행한다면 개인 

지도가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2020년 이후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큰 소리를 내어 발음을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영어발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 실험이 진

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기술한다. 

3. 연구 방법 및 결과 

3.1. 실험 참여자 및 실험 절차 

한국 대학생이 발화한 영어모음은 두 개의 대학 강의에서 수집되었다. 한 강의는 교양

으로 편성된 ‘영어발음’ 강의로, 한국인에게 어려운 영어의 모음과 자음의 청취와 발음을 

향상시키고, 문장의 강세와 억양과 같은 운율을 적절하게 실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다른 한 강의는 영어교육과 전공으로 편성된 ‘실용영어’ 강의로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영어발음 강의를 수강하는 55명의 학생들 

가운데 중상위권 학생 30명의 녹음이 실험집단의 자료로 분석되었고, 실용영어 강의를 수강

하는 31명의 학생들 가운데 역시 중상위권 학생 21명의 녹음이 통제집단의 자료로 분석되

었다. 실험집단 30명은 다양한 전공의 여학생 20명, 남학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

는 18세에서 24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20.4세였다. 통제집단 21명은 영어교육 전공 여학생 

17명과 남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세와 19세로 평균 18.6세였다. 두 집단의 학생들 

모두 학기 3주차에 1차 녹음을 하였고, 13~14주차에 2차 녹음을 하였다. 1차 녹음과 2차 녹

음 사이에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원어민이 읽은 실험문장을 4차례 들었으며,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이에 더하여 영어의 개별 모음들의 조음적 특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분석된 모음은 다음의 네 문장에서 추출되었다.1)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모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각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모음이 추출되었다. 모음은 모두 단음절 단

어 혹은 이음절 단어 이상의 강세음절에서 추출되었다. 

1) 각 단어를 하나의 틀 문장에 넣어 읽게 하면 모음의 음가를 보다 분명하게 발음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

제 발화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음의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문장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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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기문장 

a. Please believe that sweet peas and beans are good to eat. Eat them at least 

twice a week. 

b. Tim's sister swims a little bit. It keeps her fit, slim, and trim. 

c. Ten times seven is seventy. Seven times eleven is seventy-seven. 

d. Many animals inhabit Africa. Africa has camels, giraffes, parrots, and bats. 

이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의 모음에 대한 교육은 총 15주의 교육과정 중 한 주에 해당

하는 내용이다.2) 하나의 모음 쌍을 교육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5) 모음 쌍 교육 과정

a. 두 모음의 조음적 특성을 설명한다.

b. 각 모음의 조음적 특성이 청취상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c. 청취 연습 문제를 풀게 하고 설명한다. 

d. 다양한 단어 쌍에 포함된 두 모음의 차이를 들려 준다.

e. 원어민이 읽은 읽기 문장을 들려 준다. 

(5e)의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모음들의 읽기 문장을 포함하여 4주간 매주 

듣게 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에 ‘따라하기’ 등과 같이 반복해서 발화하는 연습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 연구가 진행된 학기의 경우 대면 수업이 진행되기는 했어도 매주 확진

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화 연습은 수행되지 않았다. 다만 학기 초 녹음 후에 

개인별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 주어 개인적으로 훈련할 것을 독려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Praat(v.6.2, Boersma & Weenink, 2021)을 활용하여 단어 분절 및 모음 

분절을 거쳤다. 모음 구간은 ‘F2가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구간’으로 설정하여 분절하였다.3) 

포먼트 측정은 모음 구간의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길이의 측정도 이루어졌으나, 길이

는 후행 자음 등과 같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도 변하고 교육의 방향이 모음의 길이보다는 

음가를 달리하는 것이었기에 분석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고모음 쌍의 경우 총 1,632개의 모음 발화가 수집되었으나(16개의 단어*2회*51명), 발화 

오류로 인해 10개가 제외되었고 중-저모음 쌍의 경우 총 1,122개의 모음 발화가 수집되었으

2) 15주의 교육과정은 영어발음에 대한 이해(1주)로 시작하여 모음(4주), 자음(3주), 자음군 및 발음규칙(2

주), 강세 및 억양(3주), 실기평가(2주)로 구성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네 개의 모음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3) 모음 전후로 활음이나 유음 등이 연결된 경우 파형을 기준으로 분절하는 것이 어려워 F2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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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1개의 단어*2회*51명), 발화 오류로 인해 57개가 제외되었다.4) 그리고 영어권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화자(여자 3명, 남자 4명)를 제외하였으며,5) 남녀 및 각 모음별로 

‘Q1-1.5IQR~Q3+1.5IQR’을 벗어나는 측정값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발화의 

개수는 아래와 같다. 

성별 집단
제1포먼트 제2포먼트

[i] [ɪ] [ɛ] [æ] 계 [i] [ɪ] [ɛ] [æ] 계

여
실험 280 271 144 230 925 277 268 141 225 911

통제 258 277 135 256 926 257 268 136 244 905

남
실험 108 111 52 95 366 107 111 50 92 360

통제 48 48 22 46 164 47 46 22 45 160

계 694 707 353 627 2381 688 693 349 606 2336

표 1. 분석에 사용된 모음 발화의 개수 

3.2. 실험결과

실험결과는 모음 쌍별로 제시한다. 긴장모음 [i]와 이완모음 [ɪ], 그리고 중모음 [ɛ]와 저

모음 [æ]에 대하여 각각 혀의 높이, 즉 제1포먼트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분석의 주안

점으로 삼았다. 각 모음 쌍에 대해서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1. 모음종류, 회차  집단에 따른 여성화자들의 고모음 제1포먼트 

4) 발화 오류는 주로 ‘Africa’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æ]가 아닌 [a]를 발화하여 발생하였다. 

5) 이 화자들을 포함한 자료 역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오염된 화자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심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기서는 제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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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여성 화자들이 발화한 고모음의 제1포먼트 값을 도식화한 것으로, 왼편은 통

제집단의 결과를 오른편은 실험집단의 결과를 보여준다.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을 변별적으로 

발화하였다면 이완모음의 제1포먼트 값이 더 높게 나왔을 것으로 기대되나, 통제집단의 결

과를 보면 두 모음의 차이가 첫 번째 녹음과 두 번째 녹음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으나 교육 전 발화에서

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교육 후에는 그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한 일부 화자들에게는 교육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Fixed effects:

Estimate Std.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391.8 12.4 225.0 31.5 <0.001 ***

TL-tense 12.5 15.1 401.7 0.8 0.408 

group-target 44.3 16.6 258.5 2.7 0.008 **

cycle-2 5.7 6.2 1030.6 0.9 0.356 

TL:group -9.6 19.8 1033.4 -0.5 0.628 

TL:cycle -4.9 8.9 1030.7 -0.6 0.579 

group:cycle -4.4 8.8 1031.4 -0.5 0.618 

TL:group:cycle -19.0 12.5 1031.4 -1.5 0.129 

표 2. 여성화자들의 고모음 제1포먼트 회귀분석 결과 

표 2는 R(R Core Team, 2021)의 혼합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제

1포먼트 값을 종속변수로, 모음종류(TL: 긴장 대 이완), 회차(cycle: 교육 전 대 교육 후), 그

리고 집단(group: 통제 및 실험)을 독립변수로6) 설정하고 실험참여자와 단어는 무작위변수

로 입력하였다.7) 교육의 효과는 모음종류와 회차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것이고 교육방법

에 따른 차이는 모음종류, 회차, 그리고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는 ‘집단’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실험집단의 제1포먼트가 통제집단에 비해 

높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다. 정리하면, 실험집단 여성

참가자의 경우 긴장모음[i]와 이완모음[ɪ]의 혀 높이 차이가 교육 후 더 커진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6) 각 독립변수에 대한 기준점은 이완모음, 교육 전, 통제집단으로 이는 아래의 모든 통계분석에 적용되었다. 

7) lmer(F1~TL+group+cycle+TL*group*cycle+(1|participant)+(1|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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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음종류, 회차  집단에 따른 남성화자들의 고모음 제1포먼트 

남성 화자들의 경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그리고 교육 전과 교육 후 모든 경우에서 이

완모음과 긴장모음의 제1포먼트 값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실험에 참여한 일부의 남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영어모음을 변별적으로 발화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Fixed effects:

Estimate Std.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353.2 20.6 84.5 17.1 <.001 ***

TL-tense -42.2 25.5 297.5 -1.7 0.099 .

group-target 44.3 24.4 81.7 1.8 0.074 .

cycle-2 12.3 11.3 281.3 1.1 0.276 

TL:group 0.3 30.2 282.6 0.0 0.991 

TL:cycle -6.5 15.9 280.3 -0.4 0.684 

group:cycle -18.6 13.5 281.1 -1.4 0.168 

TL:group:cycle -1.5 19.1 280.6 -0.1 0.936 

표 3. 남성화자들의 고모음 제1포먼트 회귀분석 결과 

표 3의 결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도 교육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을 보인다. 모음종류가 

다른 변수와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그림 2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으

로 긴장모음의 제1포먼트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비록 유의미한 범위는 벗어나 있으나

표 3의 결과에서 나타난다(p=.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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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음종류, 회차  집단에 따른 여성화자들의 - 모음 제1포먼트 

여성화자들의 경우 중모음과 저모음의 구별은 두 집단에서 모두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이는 교육 전과 교육 후 모두에 해당된다. 실험집단의 경우 제1포먼트의 분포를 보면 여전

히 중복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평균의 차이가 교육 후에 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 표 4에서 확인되듯이 유의미한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p=.062).

Fixed effects:

Estimate Std.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593.0 30.1 140.6 19.7 <2e-16 ***

ML-mid -35.8 39.1 389.9 -0.9 0.361 

group-target 25.5 41.7 152.4 0.6 0.541 

cycle-2 3.0 14.2 715.4 0.2 0.832 

ML:group 85.7 53.3 717.3 1.6 0.108 

ML:cycle -18.6 24.1 716.1 -0.8 0.441 

group:cycle 22.5 20.7 717.2 1.1 0.277 

ML:group:cycle -63.8 34.1 716.0 -1.9 0.062 .

표 4. 여성화자들의 - 모음 제1포먼트 회귀분석 결과 

표 4는 모음종류, 집단, 그리고 회차의 상호작용이 거의 유의미했음을 보인다. 이는 모

음종류에 따른 차이가8) 회차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그 변화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8) 저모음의 제1포먼트를 기준으로 중모음의 제1포먼트 값을 비교하였기에 추정값이 음수(-63.37)로 나왔으



12 | 강희조 

을 말한다. 즉 학습의 효과가 실험집단에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모음종류, 회차  집단에 따른 남성화자들의 - 모음 제1포먼트 

남학생들은 고모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저모음의 구별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

를 보였다. 그림 4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교육 후에는 두 모음의 차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 냈음을 보인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남학생들 중 최소 일

부는 교육을 받기 전부터 이 두 모음의 차이를 실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교육 후 변화

의 양상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통제집단에서는 중모음[ɛ]를 높이

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면 실험집단에서는 저모음[æ]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실험집단에서만 [æ]가 중모음이 아닌 저모음임을 교육한 결과로 보인다.

Fixed effects:

Estimate Std.Error df t value Pr(>|t|)

(Intercept) 487.1 37.1 24.1 13.1 0.000 ***

ML-mid -6.4 44.7 196.7 -0.1 0.886 

group-target 12.1 44.0 23.2 0.3 0.786 

cycle-2 13.7 15.3 190.2 0.9 0.371 

ML:group -42.1 51.8 190.6 -0.8 0.417 

ML:cycle -28.8 26.9 190.0 -1.1 0.285 

group:cycle 21.3 18.6 190.2 1.1 0.255 

ML:group:cycle 26.5 32.3 190.4 0.8 0.413 

표 5. 남성화자들의 - 모음 제1포먼트 회귀분석 결과 

며 이는 교육의 방향대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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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포먼트 값의 분석결과는 그림이나 표 없이 간략하게 제시한다. 고모음의 긴장 대 이

완 대립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긴장모음의 제2포먼트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제1포

먼트에서와 같이 남학생의 발화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에 가까웠다(p=.0813). 교육의 효과는 양쪽의 자료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

나지 않았다. 중모음 대 저모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모음의 제2포먼트가 더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은 영어의 발음을 음성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교육하는 것이 영어의 전설모음 

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어의 모음과 자음에 대하여 그 조음적, 청음적 특성을 배우고, 교수자의 

시범을 관찰하고, 원어민의 발화를 들으며 학습하였다. 그리고 통제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읽기 문장을 원어민의 발화로 네 차례 듣는 기회만 제공받았다. 혀의 높이를 달리하여 발화

해야 하는 영어의 전설모음 [i], [ɪ], [ɛ], 그리고 [æ]의 포먼트 특성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교육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통제집단에서는 어떤 

교육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집단에서는 여성 화자들의 경우에 [ɛ]와 [æ]의 변별도

가 유의미한 수준에 가깝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두 수업에

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발화에 국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훈련을 포함하지 않은 발음 

교육의 효과는 없지는 않으나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체적으로 양

병곤(2015)에서 확인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9) 

우선 통제집단의 경우 간헐적으로 원어민이 읽은 발화를 듣는 것은 단지 발화오류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하지만(교육 전 30 단어, 교육 후 8 단어), 모음의 음가를 변화시키는 것

에 기여하기는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통제집단의 경우 수업의 목표가 영어 말

하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어서 발음 자체가 평가 요소가 아니다 보니 참여자들의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집단의 결과를 세밀히 살펴보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범위에서 관찰되지는 않았

어도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후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교육해야 하는

지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다음의 표를 통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해 보자. 표 6은 [i]

와 [ɪ], [ɛ]와 [æ]의 제1포먼트 차이가, 개인별로 교육 전과 교육 후 증가, 정체, 혹은 감소하

9) 음향 분석의 결과만을 가지고 발음에 향상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으나 

Sheppard (2007)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음향적 분석과 발음 평가 간에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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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 확인한 것이다.10) 한 명의 실험참여자가 발화한 토큰의 개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양 집단

에서 정체된 경우가 가장 많으나 감소한 학생의 비율은 실험집단에서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ɛ]와 [æ] 모음 차이의 변화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두 모음의 차이가 감소한 경우가 증가한 경우보다 적지만 실험집단에서는 

증가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통계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중

모음과 저모음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은 대로 발화하려고 연습하고 노력

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i]와 [ɪ] [ɛ]와 [æ] [i]와 [ɪ] [ɛ]와 [æ]

증가 8 (32%) 15 (60%) 6 (31.6%) 5 (26.3%)

정체 16 (64%) 7 (28%) 9 (47.4%) 7 (36.8%)

감소 1 (4%) 3 (12%) 4 (21.0%) 7 (36.8%)

표 6. 모음 의 제1포먼트 차이 증감에 따른 학생수

이 이후로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영어

모음의 교육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의 효과가 모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여학생 집단과 남학생 집단

의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재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양병곤(2015)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발화 학습 전후의 차

이를 살펴보았을 때 [æ]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모음사각도에서 충분히 움직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양병곤, 2015, p. 87). [i]와 [ɪ], [ɛ]와 [æ]는 한국어 화자들이 구별하

기 어려운 모음 쌍들임이 분명하지만, [æ]의 경우 한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개척하

여 발음하는 일이기에 전혀 새로운 소리를 학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Flege (1986, 

1991, 1995)의 주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는 조예록(2022)에서도 확인되었는데, 

[ɛ]가 한국어의 [ㅔ] 또는 [ㅐ]의 음가에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리인 [æ]의 

인지와 발화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철자를 들 수 있다. 물론 [i]와 

[ɪ]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철자로 구별되나 [ɛ]와 [æ]가 <e>와 <a>로 표기되어 보다 직

관적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어 위주로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발음

을 유도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의 발화도 읽기를 통해 확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철자의 영향이 있다고 보게 된다. 

10) -30Hz ~ +30Hz 사이의 변화를 정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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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즉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의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Piske et al. 

(200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 화자들이 제2언어의 습득에서 더 나은 

향상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11) 물론 이 연구에서 상대적

으로 남학생의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록 남학생들에게서 교육의 효과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들의 발화에서 모음 간의 차이가 여학생들의 발화에서보

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남학생들 가운데 이미 모음들을 변별적으로 발화하는 사

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 및 논의로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는 영어발음 교육의 개선점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주기보다는 모음들의 변별적 특징을 조음 

및 청취 상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미 성인이 된 학습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하고 따라하는 것이 학습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조

음상의 차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려주

되, 다양한 화자의 발음을 들려 주어 청취상에서 발견되는 모음의 특징을 찾아내고 이를 따

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집단의 경우 원어민의 발음을 들은 횟수도 제

한이 되었지만 한 원어민의 발음만 들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도 있다. 셋째, 수업 중 

발화를 반복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팬데믹 환경으로 인해 수업 

중 발화 훈련이 지극히 제한되었기에 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

반적인 수업 상황이라면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 모음 간의 변별적 차이를 몸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넷째, 수업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개인별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강생의 수를 제한하여 교수

자가 개인별로 조음 지도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개인별 지도는 온라인으로도 가

능하기 때문에 수강생의 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이러한 개

선된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한 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차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설모음 외의 다른 모음이나 자음 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향적 

특성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 발음의 개선이 체감되는지도 앞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11) 물론 이는 절대적인 결론이 아니며, 연구에 따라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다(예를 들면, Flege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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